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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5785 년, 다섯째 달 27 일 (8 월 21 일, 2025) 

토라 몫: Re’eh (보라) 

주제: 경계의 확장  

잠언 18:16 에는 “사람의 선물은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며 높은 자 앞에 이르게 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12:20 에는 “여호와, 네 권능자께서 네 지경을 넓히시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과 양선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약속된 물리•물질적 부유함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 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 국경의 확장은 은유적으로, 토지의 축적을 가리키는 것으로만 이해될 수 습니다.  그러나 

셈 미슈무엘은 더 깊은 해석을 제시하며, “네 경계”라는 구절이 약속의 땅의 실제 지리적인 경계를 가리킨다고 

제안 합니다. 

셈 미슈무엘은 또 다른 구절 (잠언 20:5)을 인용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략(ה ָ֣  에짜) 은 깊은 물과 עֵצ 

같으니라. 명철한 (ָ֣ה בוּנ   테뷰나 )사람은 그것을 길어 올리느니라.” 이 구절은 모략의 영이 마치 지하수처럼 תְּ

인간의 마음속에 잠복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지하 깊고 맑은 샘에 접근하려면 그것에 앞서서 샘물을 가리고 

있는 여러 층의 흙과 돌들 그 사이의 불순물들을 제거해야만 하듯이, 사람은 심오한 내면의 모략의 샘물에 

접근하기 위해 각 내면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하수는 흙과 돌 밑에 가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의해 한정 되기도 

합니다. 물이 본래 유동적이기 때문에 가로막는 경계가 없으면 물이 방출되어 버립니다. 마음의 내재한 모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모략도 자연스럽게 내면의 경계를 넘어 확장하려 합니다. 솟아오르는 샘처럼, 온 

존재를 비추고자 애쓰며,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그 육신이 본능적으로 선하고 숭고한 것을 향해 기울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략은 종종 일종의 "덮개 의복" 역할을 하는 신체의 물리적인 속성에 의해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온전히 드러나려면 이 덮개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면의 속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숙고합니다. 이를 잠언의 구절에서 해답을 

만납니다: "사람의 선물 (ן ָ֣  마탄)은 그에게 자리를 마련해 준다." 마탄 (선물)의 정의는 누군가에게 빚을 져서 מַת 

나누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양선입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스스로 돕거나, 혹은 

책임을 초월한 어떠한 물리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거룩히 구별되는 범주를 넓히며, 각 사람의 마음 속에 내재된 모략이 자연적인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이러한 내면의 성숙과 확장이 일어나면 이는 외적으로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부정적인 

힘에 의해 제약을 받던 물질적 풍요가 이제 협력하여 같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잠언 (24:3-4)의 또 다른 

가르침에서도 확인됩니다. "지혜 ( ה מ  כְּ  으로 그 방들은 온갖 귀하고(다앝 דַעַת ) 호크마)로 집이 지어지고, 지식 ח 

아름다운 보화로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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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리는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한 민족적으로도 적용됩니다. 미드라쉬는 이스라엘 땅이 언젠가 확장될 

것이라고 기록 합니다: "여호와, 네 엘로힘께서 네 경계를 넓히실 때에,,,"라는 구절은 이러한 미래에 있을 

성장과, 동시에 그 확장하는 원리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 원리의 방식으로, 앞 구절은 레위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논하는 반면, 그 전의 앞 구절은 자원하여 행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한 후에도 더욱 관대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사한 고기를] 먹을지니, 너희와 너희 아들딸과 여종과 너희 성읍에 있는 

레위인이 먹을 지니라." 이 마지막 구절에 대해 라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레위인에게 그의 몫, 즉 정하신 

십일조를 줄 것이 없도록 했다면, 그를 화목 제물로 초대하라." 사람들이 의무적 기준을 넘어서서 스스로 

나눔의 기회를 찾을 때, 그들은 지혜, 물질적인 부, 심지어 타고난 땅까지도 규제 시키는  물리적, 영적 

한계점을 허물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열어 주시는  모든 환경이 책무에 따라서 준행하였던 그 이전의 한계를 넘어서서, 물리적-

영적 세계가 확장되고 초자연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룹니다. 

 

 

 

 

 

 


